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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보도일시� 2025.5.13.(화)� 즉시�배포

담당처 21대� 대선� 더불어민주당� <진짜�대한민국>� 중앙선대위�공명선거법률지원단(단장� :� 박범계)

김문수 후보 유튜브 슈퍼챗 통해 불법정치자금 약 1억 7500만 원 수수의혹

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짙어

- 김문수TV 슈퍼챗 기능 통해 최근까지 1억 7564만여 원 수입 올려
- 수입 당시 ‘정치활동을 하는 사람’으로서 슈퍼챗 통해 정치활동 위한 자금 기부받은 사실 
명확

-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서울시경찰청 고발예정

□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유튜브를 운영하며 슈퍼챗을 통해 불법정치자금

으로 추정되는 1억 7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.

□ 12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(이하 법률지원단)이 

유튜브 <김문수TV> 수익을 분석한 결과, 김 후보는 슈퍼챗(라이브후원)을 통해 총 5976회에 

거쳐 1억 7564만여 원 수입을 올렸다. 

유튜브 통계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김 후보는 ▲2019년 5556만 원 ▲2020년 5894만 원 ▲

2021년 4092만 원 등 3년간 약 1억 5542만 원 수익을 거둬들였다. 

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2022년 이후 수익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 2000만여 원 상당의 슈퍼챗 

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.

□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국회의원 등 ‘정치활동을 하는 사람’이 유튜브 

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45조(정치자금부정수수죄)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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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에 위반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.

김 후보는 이 같은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성이 의심되는 후원금을 본인 

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수한 셈이다.

□ 지난 2022년 중앙선관위는 재차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·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후원

수단(슈퍼챗)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.

결과적으로 김 후보는 슈퍼챗 수입을 거둬들일 당시 ‘정치활동을 하는 사람’으로서 정치활

동을 위해 <김문수TV>를 개설·운영하며 슈퍼챗을 통해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기부받은 것

으로 보인다.

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 따라 처벌되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된다.

□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다.

□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“장예찬 국힘 전 최고위원은 슈퍼챗을 통해 19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

지만, 경찰은 지난해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”며 “김 후보는 그보다 920배 수준인 1억 

7500만 원을 슈퍼챗을 통해 수수했다”고 설명했다.

박 단장은 이어 “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대선후보로서의 자질은 물론, 

피선거권자로서의 지위를 의심받게 됐다”고 역설했다.

□ 한편 장예찬 전 국힘 최고위원은 2023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<장예찬TV> 라이브 방

송 중 슈퍼챗 기능을 통해 적게는 2000원, 많게는 10만 원 상당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

다. <끝>

【붙임 : 김문수TV 슈퍼챗 수입내역 및 화면캡쳐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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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김문수TV 슈퍼챗 총 수입내역(출처 플레이보드)

1억 7564만 6580원(5976회, 평균 2만 9392원)

2. 김문수TV 연도별 슈퍼챗 수입내역(2019~2021)

m 2019년 5556만 4715원

m 2020년 5894만 7924원

m 2021년 4092만 7787원

3. 김문수TV, 2022년 1월 17일 슈퍼챗 수입 캡쳐본

m 화면 우측 상단 붉은색 박스(슈퍼챗 20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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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김문수TV, 2022년 9월 22일 11:00~11:13분, 13분간 벌어들인 슈퍼챗 수익(출처:플레이보드)


